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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광고계는어떤변화와발전이있었는가.
한해의끝자락에서올한해광고계를되돌아본다. 

기지개를활짝펴지못했던광고경기만큼이나
광고관련이슈들에서도변화의움직임을찾아보기힘들었다. 

광고계숙원사업인ABC제도정착과신문시장,
방송광고사전심의폐지, 미디어렙경쟁체제도입과
최근규제정책의강화로논란이되었던간접광고, 

그리고올한해활발한변화의움직임을보여
주목받았던디지털방송과DMB 부분으로나누어

지난일년간의흐름을정리해본다. 
<편집실>

특집>>
2004년광고계진단

한국광고주협회가 4대 매체 기준 300대 광고주를 대상

으로광고경기실사지수(ASI)를조사한결과, 2005년광고

비전망치가87.7을기록했다. 

월별 ASI가 100 이상이면 금월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

호전될것으로전망하는광고주가그렇지않다고전망하는

광고주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87.7이란 수치는

2004년대비2005년에광고비를늘릴것이라고응답한광

고주보다줄일예정인광고주가더많은것을의미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때문

이처럼 내년도 광고비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나타난 것

은대부분의기업이고유가와환율불안정등대내외여건

의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있고, 정부도내년경기가더욱어려워질것으로

예상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전반적

으로경기회복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지배적이기때문인

것으로분석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제약

및의료(143.5) 업종은 내년도광고경기가호전될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 중에서도 특히 피로회복제 및 비타민

음료 등을 보유한 업체들의 광고비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

됐다. 통계청에따르면, 최근 의약품소매업판매액은 2년

여만에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어제약업종은내년

에도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됐다.

통합은행의출범이후은행권경쟁구도가재편될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선두 은행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간의 경쟁

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금융업종(129.6)도 호전될것

으로 조사됐으며, 음식료품(108.2), 출판·서비스·기타

(107.1), 가정 및 생활용품(103.8) 등도 광고경기가호전

될것으로조사됐다. 

반면, 패션 및 화장품(87.0), 건설·건재·부동산

(81.6), 자동차·타이어·정유(76.0), 가전(69.2), 컴퓨터

및 정보통신(60.9), 유통(32.3) 등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

났다.

광고경기올해보다부진전망

가전 69.2

가정및생활용품 103.8

건설·건재·부동산 81.6

금융 129.6

유통 32.3

음식료품 108.2

자동차·타이어·정유 76.0

제약및의료 143.5

출판·서비스·기타 107.1

컴퓨터및정보통신 60.9

패선및화장품 87.0

2005년광고비전망ASI

종합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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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기맞은ABC제도
Ⅱ. 방송광고사전심의, 언제까지갈까

Ⅲ. 민영미디어렙도입, 더이상미룰수없다
Ⅳ. 방송위원회, 간접광고규제강화

Ⅴ. 디지털방송시대에맞는광고정책시급

내년광고비전망치87.7 기록, 경기회복부정적전망으로마케팅활동위축예상


